
제6회 한국수산업경 인 회를 축하드립니다. 수산업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

계신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 을 드립니다.

한∙미 FTA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. 정부는 주요 품목에 해 충분한 유예기간

을 확보하는 등 수산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 한 반 하고자 노력했습니다. 앞으

로도 품목별 상황에 맞게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, 지원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

지원해서 수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.

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산인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입니다. 개방을 기회로 삼

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도전해야 합니다. 그래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

수산국가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.

이미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지

난 3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었고, 어업인 스스로 불법 어업을 규제하고 자원관리

에 나섬으로써 수산자원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. 도저히 정리가 불가능하

다고 여겨졌던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도 이제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. 특히 어촌

체험관광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통해 큰 성공을 이뤄 낸 수산업 경 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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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의 역량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낼 수

있을 것입니다.

희망과 자신감을 가집시다.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어촌과 수산업의 밝은 미래를

열어 나갑시다.

이번 회의 큰 성공과 수산업 경 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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